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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자동차 기자
배포일자: 2021년 11월 19일(금)
관련자료: 사진자료

엠바고 11월 19일 오후 12시(한국 시간 기준)

제네시스, <2021 광저우 모터쇼> 참가
[bookmark: _Hlk69484951][bookmark: _Hlk69220974] ‘GV70 전동화 모델’ 세계 최초 공개

- 제네시스, GV70 기반의 고급 중형 전동화 SUV 주요 제원 공개
… 77.4kWh 배터리 탑재, 1회 충전 시 자체 측정 기준 400km이상 주행 가능
… 전ㆍ후륜 개별 모터 탑재한 사륜 구동 방식, 부스트 모드시 최대 출력 360kW
… 400/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 V2L 등 전기차 전용 신기술 적용
… 능동형 소음 제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으로 뛰어난 정숙성과 승차감 확보
… 공력효율에 최적화된 전기차 전용 그릴, 휠, 범퍼 적용 
- G70 에디션1, G80, GV80 등 다채로운 전시차로 중국 관람객 눈길 끌어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19일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 전시관(China Import and Export Fair Complex)에서 개막한 ‘2021 광저우 국제모터쇼(China Guangzhou International Automobile Exhibition, 이하 광저우 모터쇼)’에서 GV70 전동화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GV70 전동화 모델 공개 행사는 제네시스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세계에 중계됐다. (링크: https://youtu.be/diV7cg1FN9s)

이날 행사에서는 제네시스 브랜드 장재훈 사장의 전동화 방향성 소개와 제네시스 디자인 담당 이상엽 전무의 디자인 설명이 영상으로 진행된데 이어 제네시스 중국 법인장 마커스 헨네의 중국 시장 판매 전략이 소개됐다.

제네시스 브랜드 장재훈 사장은 “전동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제네시스의 글로벌 비전은 ‘고객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브랜드 출범 직후의 약속의 연장선”이라며 “새로운 전동화 모델과 함께 제네시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대담한 걸음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제네시스 디자인 담당 이상엽 전무는 “GV70 전동화 모델을 통해 젊음과 에너지가 넘치는 중국 고객들과 소통하게 돼 기쁘다”며 “GV70 전동화 모델의 디자인은 단순히 새로운 전동화 SUV 모델이 아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제네시스만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bookmark: _Hlk88119941]제네시스 중국 마커스 헨네 법인장은 “GV70 전동화 모델의 월드 프리미어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제네시스 브랜드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제네시스의 새로운 전동화 모델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고급 중형 전동화 SUV의 새로운 기준 제시하는 GV70 전동화 모델 

이날 공개된 GV70 전동화 모델은 내연기관 GV70의 파생 모델로 기존 모델의 실내 거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기차의 뛰어난 동력성능과 각종 신기술이 적용돼 높은 상품 경쟁력을 갖췄다.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은 77.4kWh 배터리를 탑재했다.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는 400km이상이며[footnoteRef:2], 350kW 급 초급속 충전 시 18분만에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2:  19” 타이어 기준 / 국내 인증방식으로 측정한 당사 연구소 결과로 차량 출시 전 국가별 인증 후 추후 공지 예정] 


GV70 전동화 모델은 AWD(사륜 구동) 단일 모델로 운영된다. 최대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의 힘을 발휘하는 모터를 전륜과 후륜에 각각 적용해 합산 최대 출력 360kW(부스트 모드시), 합산 최대 토크 700Nm의 동력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GV70 전동화 모델은 보다 역동적인 럭셔리 전기차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순간적으로 최대 출력을 증대시키는 부스트 모드가 적용돼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5초만에 도달한다. (스포츠 모드 기준, 당사 연구소 측정 결과)

아울러 모터와 구동축을 주행상황에 따라 분리하거나 연결할 수 있는 디스커넥터 구동 시스템(DAS, Disconnector Actuator System)을 탑재해 2WD와 AWD 구동 방식을 자유롭게 전환함으로써 동력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복합전비는 19인치 타이어 기준 4.6km/kWh다. (당사 연구소 측정 기준, 차량 출시 전 국가별로 인증 후 추후 공지 예정)

SUV 모델인만큼, GV70 전동화 모델은 브랜드 최초로 e-터레인모드도 탑재해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다.

제네시스는 GV70 전동화 모델에 다양한 충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400V/800V 멀티 급속 충전시스템을 적용했다.

멀티 급속 충전시스템은 차량의 구동용 모터와 인버터를 활용, 일반 충전기에서 공급되는 400V 전압을 차량 시스템에 최적화된 800V로 승압해 안정적인 충전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를 통해 고객은 별도의 컨버터 없이 800V의 초고속 충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 400V의 충전기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GV70 전동화 모델에는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220V)을 공급할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footnoteRef:3] 기능이 적용돼 고객들에게 새로운 전기차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3:  V2L(Vehicle to Load) : 차량에서 전력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V2G(Vehicle to Grid)의 개념 중 하나로 야외에서 캠핑을 하거나 비상시 차량의 전력으로 전자제품 등을 사용하고 다른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지칭한다.] 


V2L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높은 3.6kW의 소비전력을 제공, 다양한 외부환경에서 전자기기를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bookmark: _Hlk88119976]GV70 전동화 모델에 탑재된 스마트 회생 시스템 2.0은 전방 교통 흐름 및 내비게이션 지도 정보를 이용해 회생 제동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로 교통량에 맞춰 회생 제동량을 높이거나 낮춰 최적의 에너지 재생을 돕는다.

또한 i-페달(Intelligent Pedal) 모드는 가속 페달만을 이용해 가속 및 감속, 정차까지 가능한 주행 모드로 패들 시프트 조작을 통해 가장 강한 회생제동 단계를 선택할 경우 활성화돼 원-페달 주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회생제동을 극대화함으로써 주행거리 증대에 도움을 준다.

실내 공간은 센터 터널을 낮춰 2열 거주성을 개선하는 등 기존 GV70 모델과 동등한 수준의 2열 공간을 확보해 경쟁력있는 실내 공간을 갖췄다. 

럭셔리 전동화 모델인만큼, 보다 정숙한 실내와 부드러운 승차감 또한 GV70 전동화 모델만의 특징이다.

제네시스는 브랜드 최고 수준의 정숙성 확보를 위해 능동형 소음 제어 기술 (ANC-R, Active Noise Control-Road)을 GV70 전동화 모델에 적용했다.

이 기술은 4개의 센서와 8개의 마이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노면소음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동시에 반대 위상의 소리를 스피커로 송출, 고객이 느끼는 소음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아울러 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해 노면정보를 미리 인지해 서스펜션의 감쇠력을 제어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한다.

GV70 전동화 모델은 이와 같은 상품성에 더해 GV70의 역동적인 외관과 여백의 미를 강조한 여유롭고 균형 잡힌 실내를 계승하면서 전동화 SUV 모델만의 차별화된 요소를 더했다.

전면부 그릴은 공기역학적 효율을 고려한 전기차 전용 지-매트릭스 패턴으로 제네시스 고유의 전기차 이미지를 구현했다. 그릴 상단에 위치한 충전구는 닫았을 때 충전구의 경계가 드러나지 않아 그릴의 일부처럼 보인다. 충전구 안쪽에는 ‘두 줄’의 크롬 장식을 적용해 전체적인 디자인 통일성을 부여했다.

측면부는 전동화 모델 전용 19인치와 신규 20인치 전용 휠을 적용했으며 후면부는 배기구를 없애고 넓고 간결한 수평 형태의 범퍼를 배치했다.

[bookmark: _Hlk87895296]    한편, 제네시스는 이번 GV70 전동화 모델 공개 행사에 ‘아타카마 코퍼 매트’ 외장 컬러가 적용된 차량을 선보였으며[footnoteRef:4], 내장 색상은 ‘글레이셔 화이트’ 컬러가 새롭게 추가됐다. [4:  외장 컬러는 각 지역별 런칭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okmark: _Hlk88120242]제네시스는 이번 광저우 모터쇼 기간 중 ▲GV70 전동화 모델을 비롯해 ▲스포츠 세단 G70 ▲중국 스페셜 모델 G70 에디션 1 ▲대표 고급 세단 G80 ▲럭셔리 플래그십 SUV GV80 등 다양한 라인업을 전시한다.

한편, 제네시스 중국은 G80과 GV80의 성공적인 런칭 이후 지난 10월 G70 모델을 추가하는 등 라인업을 강화하며 중국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설명>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세계 최초 공개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19일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전시관(China Import and Export Fair Complex)에서 개막한 ‘2021 광저우 국제모터쇼(China Guangzhou International Automobile Exhibition)’에서 GV70 전동화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사진1~3) GV70 전동화 모델 외관
사진4) GV70 전동화 모델 내장
사진5) GV70 전동화 모델 누끼컷
사진6) 2021 광저우 모터쇼에 참가한 제네시스 전시관 전경  
사진7) 세계 최초로 공개된 GV70 전동화 모델
사진8) 제네시스 중국 마커스 헨네 법인장이 GV70 전동화 모델을 소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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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2021 광저우 국제 모터쇼 참가내역



	모터쇼명
	2021 중국 광저우 국제모터쇼
(2021 China Guangzhou International Automobile Exhibition)

	일정
(현지 시간)
	전체일정
	2021년 11월 19일(금) ~ 11월 28일(일)

	
	언론공개일
	2021년 11월 19일(금)

	
	일반공개일
	2021년 11월 20일(토) ~ 11월 28일(일)

	언론공개 행사
	2021년 11월19일(금) 10:40 ~ 11:00 (현지시각) 
(※ 한국시간 11월 19일(금) 11:40 ~ 12:00)

	전시 장소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전시관 (China Import and Export Fair Complex) 
※ 제네시스 전시관: A구역 8.1관 T803

	부스 면적
	980㎡

	전시 차종
	신차&양산차 총 5대 전시 (※ 일반공개일 기준)

	전시차
	신차(1대)
	GV70 전동화 모델(1대)

	
	양산차(4대)
	승용: G70(1대), G70 에디션1 (1대), G80 (1대), 
RV: GV80(1대)

	특이사항
	- 광저우 모터쇼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 참가
- GV70 전동화 모델 세계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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